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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창세기 32장 24~32절 
- 제목 :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는 하나님”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사랑방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를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곤란할 때, 위험할 때, 이권이 생길 때는 살짝 거짓말을 하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내가 신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 내야 직성이 풀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모난 기질을 갖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붙들려고 할 때마다 도망치고, 하나님께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영적으로 모난 기질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난 인생의 여러 부분을 다듬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듬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4절)
2. 갑자기 야곱에게 덤벼들어 심한 몸싸움 수준의 씨름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4절, 30절 참조) 
3.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과 상대하신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해야 하셨습니까? (27절, 28절) 
4.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진 모난 기질을 꺾으시고자 야곱과 싸움에 가까운 씨름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본문 읽기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 말씀기도제목 
1. 사람들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웠던 나 중심적인 모난 기질을 꺾으시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달리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2.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바꾸실 때 ‘나의 자아가 다스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전환하는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 내는 생명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든 것을 인생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리를 절면 눈이 좋아집니다. 무언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인생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튼튼한 다리로 눈 감고 마구 내달리기보다는 차라리 다리를 약간 절더라도 눈 똑바로 
뜨고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의 생각도 그러합니까?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씨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어려운 씨름이지 않습니까? 


